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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건설업체들의 최대 과제는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IMF .▶

설업의 경영환경이 정상을 회복함에 따라 각 기업의 재무전략은 기업 가치 극대화를 목표

로 하여야 할 것임 즉 각 사가 당면한 상황을 고려 해당 상황하에서 자사의 가치를 극대. , ,
화할 수 있는 최적 자본구조를 산정하여야 함.
부채비율이 낮으면 금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경기 불황시 적자나 도산의 위험이 적어- ,
진다는 이점이 있음 그러나 획일적인 부채비율 낮추기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저하시켜 우수 건.
설업체의 시장가치를 저평가시킬 우려가 있음.

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기자본이익률 로 평가되는 기업가치와 부채비율 영업(ROE) ,▶

이익 및 차입금이자율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.
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을 높일수록 상승- ROE .
영업이익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을 낮출수록 향상되는 경우에는 높일수록 상승- , ROE .
차입금이자율이 경영자본이익률보다 낮으면 부채비율을 높일수록 높으면 부채비율을 낮출수록- , ,

상승ROE .
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후 부채비율 낮추었던 건설업체들의 단기적인 재무전, IMF▶

략 방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획일적인 재무전략에서 벗어나 기.
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적정 자본조달구조의 구축이 요망됨.
각 건설업체들은 자사의 대내외적인 경영상황에 따른 목표자본구조를 설정하고 영업이익 차- ,․
입금이자율과 와의 관계를 고려 적정 부채비율을 산정하여야 함ROE , .
영업이익이 계획보다 상향되거나 경영자본이익률이 차입금이자율보다 높을 때에는 부채의 조달- ,
을 증가시킴으로써 를 상승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적정수준 내에서의 부채의 증가는 기업ROE .
가치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냄(+) .

향후 영업이익이 양호한 건설업체들은 적정 부채비율 산정 및 유지에 영업이익이 양호하,▶

지 못한 기업은 영업 리스크 감소에 재무전략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.
영업이익이 양호한 업체들은 경쟁사나 우량기업들과의 자본조달구조를 비교하거나 부채비율 변- ,
화에 따른 무차별점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정 자본조달구조를 산정하여야 함ROE .
영업이익이 양호하지 못한 기업은 매출액 증대와 고정비 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증재 전략의 우-
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즉 자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고정비를. ,
변동비화시키며 무수익 자산을 과감하게 처분하여야 할 것임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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